중고등학생의 적성 및 학습시간 변화 by 임언
●지난 10년간 국제적인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서 일관되게
상위권을 유지해 왔음. 반면, 비인지적인 측면에서 학생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기회는없었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커리어넷(www.career.go.kr)에서 실시한 직업
적성검사의 10년간의자료를분석하여중고등학교교육의단면을진단하고자함. 아울러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분석을통하여적성변화의배경을검토함.
｜커리어넷직업적성검사자료의특성
●커리어넷을 통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3월 적성검사에 참여한 학생 자료 중에서 중3 학
생 127,493명과고2 학생 47,675명 자료를분석함. 
● 2001년 자료는체계적으로표집된것이지만다른연도는커리어넷상에서검사에참여한학생들의
응답 결과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과 각 능력에 대한 자기평정(7점 척도) 방식으로 적성을 측정했다
는점을감안하여해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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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의적성및학습시간변화
학습시간이증가했으며, 수리·논리력은향상됐지만비인지적능력은감소
- 10개 적성 영역 중‘자연친화력’, ‘창의력’, ‘언어능력’, ‘자기성찰능력’에서 남녀 모두 점
수하락
- 적성영역중유일하게‘수리·논리력’만향상
- ‘신체·운동능력’, ‘공간·시각능력’, ‘손재능’, ‘음악능력’, ‘대인관계능력’에서는 남학
생만 감소, 여학생은 변화 없음.
- 학습시간이전체적으로증가. 여학생의학습시간이남학생보다큰폭으로증가
분석배경
02중고등학생의적성변화: 2001~2010년
｜각주｜
1)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와 TIMS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연도별학생수(단위: 명)｜
* 2001년의 경우 전국 대표 표집이며,
2002년 이후는 커리어넷상에서 3월
에검사를실시한학생들의자료임
<표 1> 커리어넷직업적성검사의하위영역
하위영역 정의
신체·운동능력 신체기능이민첩하고, 사고와신체간에잘협응할수있는능력
손재능 손과눈의협응이잘되며, 세밀한것들을만들거나다룰수있는능력
공간·시각능력 시각적이거나공간적인정보를받아들이고, 이를새롭게조직할수있는능력
음악능력 음감이있으며, 노래를부르고, 악기를연주하며음악을감상할수있는능력
창의력 새롭고독특한방법으로문제를해결하고, 아이디어를내는능력
언어능력 말과글로써자신의생각과감정을표현하며, 다른 사람의말과글을잘이해할수있는능력
수리·논리력 논리적으로사고하며, 수학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능력
자기성찰능력 자신의내적인상태를잘알며, 자신을반성하고, 감정을조절할수있는능력
대인관계능력 타인과의사소통하고함께작업할수있는능력
자연친화력
환경적상호의존성을이해하며, 자연에대한관심을바탕으로자연을탐구하고 보호할수
있는능력
연도 중3학년 고2학년
2001 1,044 1,565
2002 3,066 818
2003 10,345 1,054
2004 12,938 1,472
2005 17,025 3,095
2006 21,984 9,029
2007 8,163 5,200
2008 7,059 4,401
2009 20,784 8,980
2010 26,129 13,626
합계 129,135 49,240
｜여러적성영역에서남녀모두감소
● 2001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시, 남녀 모두가 하락한 영역은 자연친화력(남녀 모두 평균 0.4점
감소), 창의력(남녀 모두 평균 0.1점 감소), 언어능력(남녀 모두 평균 0.1점 감소), 자기성찰능력(남
0.1점, 여 0.2점 감소)임.
● 이 중에서 특히 자연친화력의 감소폭(약 0.4점)이 뚜렷하였음. 언어능력은 연도별로 다소 편차가
있지만전반적으로점수가감소하는경향이있었으며, 창의력과 자기성찰능력은점수하락폭이크
지는않았으나연도별로꾸준히감소함.
｜남학생이여학생보다더많이감소
● 5개 영역의 적성변화 패턴에있어서남녀학생간차이가나타남. 남학생의 경우 신체·운동능력
에서 평균 0.1점 감소, 손재능에서 평균 0.3점 감소, 공간·시각능력에서 평균 0.1점 감소, 음악능
력에서 평균 0.1점 감소, 대인관계능력에서 평균 0.1점 감소함. 반면, 여학생은 변화가 없거나 근
소하게감소, 남학생이더큰폭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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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연친화력의변화 [그림 2] 창의력의변화
[그림 3] 언어능력의변화 [그림 4] 자기성찰능력의변화
[그림 5] 신체·운동능력의변화 [그림 6] 손재능의변화
｜수리·논리력만유일하게증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점수 하락이 나타났으나, 유일하게 수리·논리력의 경우 근소하나마 상승하는
경향을보임(남 평균 0.2점 증가, 여 평균 0.1점 증가). 중3 남학생의경우 4.4점에서 4.7점으로상
승. 고등학생은 2004년까지감소하다가이후증가하는추세를보임.
｜분석자료: 생활시간조사자료
●적성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해 보았
음. 이 조사는 1999년부터 5년간격으로실시되고있고, 2009년에 3차 조사가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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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공간·시각능력의변화 [그림 8] 음악능력의변화
[그림 9] 대인관계능력의변화
[그림 10] 수리·논리력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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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간의증가
●중고등학생의 학습시간과 여가시간, 수면시간 등을 확인한 결과,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학습시간의
증가임. 학교수업, 자율학습, 학교 밖에서의 수업 및 자율학습을 합하여 살펴본 결과, 평일 하루
평균 남자 중학생은 452분(1999년)에서 488분(2009년)으로 36분 증가했으며, 여학생은 454분
에서 493분으로 27분 증가하였음. 남자 고등학생은 평일 하루 학습 시간이 62분 증가, 여자 고
등학생은 64분 증가했음.  
● 총학습시간의 경우 성별 격차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사교육시간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더
큰폭으로증가했음.
｜전인적발달과창의인재양성에더욱힘을실을필요
● 2001년부터 2010년 3월까지 10년간의 적성 변화양상을보면, 수리·논리력을제외한자기성찰능
력, 창의력, 대인관계능력, 자연친화력, 신체·운동능력등비인지적능력에대한자기효능감이감소
하였음. 다만적성변화의절대값이크지않으므로해석에신중을요함. 한편, 학생들의생활시간중
에서총학습시간이증가했는데, 이것이 적성 변화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에대해서는심층적인연
구가필요함.  
● 국제학업성취도에서의높은평가에서알수있듯이우리교육이인지능력중심의핵심역량면에서
는 성과를 냈으나, 비인지적인 측면을 포함한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더욱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을시사. 최근 인성과적성을강조하는진로교육을강조하는등, 전인적인발달과창의적인재양성
에초점을맞춰온바, 이러한노력을지속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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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중고등학생학습시간의변화(평일평균학습시간, 단위: 분)
